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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이 지배하는 세계 


15-08-22
1800년의 전반기에  유명한 소설가였고 문필가였던 나다니엘 호손 (Nathniel Hawthorne )은 일찌기 말했습니다, “정치가들이 정직하다고 믿으려면 차라리 곡괭이를 들고 시베리아로 금을 캐러 가라” 어느  나라나 시대를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거짓말 특히 거짓 약속은 문제입니다.  호손은 주홍글씨 (Scarlet Letter)라는 소설을 써서 세계명작대열에 올렸습니다.  정치인들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나 실속이 없으면서 듣기에 좋은 구호를 내걸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선두주자인 여성 후보는 “흑인들의 생이 중요하다….The Black life matters.”  라는 구호를 가는데 마다 외쳐서 흑인들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구체성이 없는 인기주의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그 후보는 주 정부가 운영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수업료 융자를 받지 않고 졸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어머어머한 공약을 내 걸었습니다.  그런 공약을 지키려면 정부예산을  $350B을 요하게 됩니다. 미국 야당의 한 대선 후보자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높은 담을 쌓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담을 쌓자면 일 마일당 $ 7.5M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국경의 길이에 전부 담을 쳐서 막는다면 그 비용도 $300B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당이나 야당을 막론하고 재원도 생각해보지 않고 듣기 좋은 약속을 난발하는 정치 행위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규탄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인들에 관한 조크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거짓말을 할 줄 몰랐다.. 닉슨 전 대통령은 진실을 말할 줄 몰랐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거짓말과 진실을 구별할 줄 몰랐다.” 독일에서 떠도는 조크가 있습니다.  수상이 괴한들에게 납치되었습니다. 괴한들은 막대한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몸값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지정한 시간 내로 우리가 요구하는 몸값을 가져 오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들의  수상을 풀어주고 말터이다.” 즉 현직 수상이 없어지는 것이 있는 것보다 낫다는 조크였습니다. 한국의 언론의 보도는 “불법자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성폭행을 했다 안 했다.”  “직위에 연관된 권력을 이용하여 자녀의 취직을 청탁했다 안 했다.” 등등 입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100% 믿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의회 정치를 하는 국가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의회의  신뢰도는 행정 수반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매도 불구하고 쉽게 표를 얻을 공약 즉 거짓말을 마구 쏟아냅니다.

남한과 북한과의 으름장도 진실성이 없습니다.  “다시 도발히면 호된 응징을 하겠다,”  “xxx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원천지를 폭파하겠다. 등등 하도 많이 듣는 큰소리였습니다. 양측은 포격을 교환했지만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없는 야산에만 포격을 했습니다. 남한 측은 북측의 포격이 있은지 한시간 이 훨씬 지난 후에 대음 사격을했습니다. 이를 증각응징이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나가는 말로 약속하는 행위도 부모의 신뢰도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경영인이 직원에게 하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지도자로서 신뢰를 잃습니다.   개인 사이나 정부의 성명이나 좀더 신빙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